
 

4월 2주 
동역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

 

 

≡ 1. 기도 하나님,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,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, 하나님 뜻을 

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. 

≡ 2. 찬양  

(경배와 찬양)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

≡ 3. 말씀  

민수기 11:16~17을 함께 읽습니다(말씀을 3번 읽으세요). 

*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

 

 

 

 

≡ 본문 이해  

■ 본문 말씀: 민수기 11:16~17 (4월 8일 본문) 

■ 포인트: 내가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 주세요. 

 

 

<개역개정판 성경> 

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

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

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

 

 

<우리말성경> 
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너는 백성의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*장로 혹은 *관료로 알고 있 

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.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도록 하여라. 17 내가 내려가 

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네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 줄 것이다.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

나눠 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. 



 

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어요.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지도자인 모세를 매우 

힘들게 했어요.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질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. 하나님은 모세의 어려움을 

이해하시고, 모세가 지도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셨어요. 

�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

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. 배고픔과 목마름과 편안하지 않 

은 잠자리 때문에 고생스러웠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했어요(민 11:5). 그들은 종살이의 힘듦과 

억울하고 괴로웠던 경험은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등의 음식만 생각하며 불평했어 요. 

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잊은 채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 냈지요. 불평과 원망의 

소리에 모세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어요. 그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. 백성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

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정직하게 속마음을 말씀드렸어요(민 11:14~15). 하나님은 모세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의 짐을 함 

께 질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어요. 각 가문에서 나이가 있고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 70명을 세우라고 

하셨어요.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모세가 맡고 있는 책임을 나누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. 하나님은 

모세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워 그 짐을 나눠 지게 하셨어요. 

≡ 4. 나눔  

1)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?(16~17절) 

� 질문 가이드 

혼자서 힘들어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(민 11:11~15). 그리고 모세의 

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장로 70명에게도 부어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

을 이야기해 주세요. 

� 인도자를 위한 해설 
계속되는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모세가 힘들어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함께 질 70명을 세우라고 하셨어요. 모세가 혼 

자서 감당하는 짐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. 하나님은 장로 70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모세와 같은 지혜로 

백성에 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. 하나님은 지도자의 고충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.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

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협력해 주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세요(롬 8:28). 

■ 저학년 

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?(17절) 

■ 유아·유치 

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나요?(17절) 



 

2)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은 누구며, 그들은 내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? 

� 질문 가이드 

각자 힘든 일이 무엇인지, 그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들이 누구인지 나누어 보세요.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 

여 주신 동역자임을 상기시켜 주세요. 혹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,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세요. 가족이 

분담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분담해 보세요. 가령 엄마가 혼자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한다면, 자녀들이 수저를 놓거나 물을 

떠 놓는 일 등으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.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엄마의 수고를 덜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거예요. 

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,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세요. 

 

� 인도자를 위한 해설 
하나님은 각 사람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.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서로 짐을 

나누어 지게 하세요.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,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. 후자의 경우, 자원하는 마 

음으로 다른 이의 필요와 도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일 거예요. 서로의 필요에 열린 마음으로 다 

가가 도울 때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. 하나님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셨고(갈 

6:2), 기꺼이 짐을 나누어지려고 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. 

≡ 5. 감사하기 

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셔서 짐을 나누어 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. 

≡ 6. 기도  
하나님,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. 맡겨진 일을 정한 기한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세 

요. 또한 저희도 다른 사람의 필요와 도움을 살피며 기꺼이 짐을 나누어 지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. 

- ‘주기도문’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. 

■ 저학년 

가족, 친척, 친구 중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.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? 

■ 유아·유치 

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? 


